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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을 만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보를 “국민이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도 공범이다”, “부역자를 처벌하라”고 외친 
국민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국정과 민생안정을 위해 황교안과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평화로운 마을을 미사일기지로 만드는 
게 민생안정인가? 수백억 뇌물을 바치며 특혜를 받았던 재벌들에게 공공부문을 먹거리로 던져주는 것이 
국민의 뜻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인가? 황교안과의 협력은 결국 박근혜와의 
협력이다. 

우리는 지난 탄핵의결과정에서 국민의당이 보인 행보를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의 담화문 발표에 흔들려 
새누리당 눈치를 보며 탄핵을 미뤘고, 역대 최대인 232만의 성난 촛불을 목도하고서야 탄핵에 나섰다. 
국민의당이 황교안을 만나 협력을 약속한 것은 박근혜없는 박근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인가? 박근
혜 공범자와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하겠다면, 우리는 촛불로 그에 맞는 답을 알려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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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이 바라는 길”은 

박근혜 공범자와 함께하는 길이 아니다

- 국민의당-황교안 회동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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